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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gnetite의 입자가 micro/nano 크기로 작아짐에 따라 이 전에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

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. 이 중 전이금속이 치환된 magnetite의 경우 입자의 

제조방법, 구조 등에 따라 특이한 물리 현상의 발현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[1]. 

Zn가 치환된 magnetite 시료를 solvothermal 방법으로 제조하였다. X-선 회절 (XRD) 결과, 

공간군 Fd-3m을 갖는 spinel 구조의 단일상임을 확인하였으며, 격자상수 a0는 Zn가 사면체 

자리에 치환됨에 따라서 증가하였다. 진동시료형 자화율측정기(VSM)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

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였으며, Zn = 0.05가 치환된 시료가 가장 큰 포화 자화와 보자력을 

나타내었다. 반면에 치환량이 Zn > 0.05일 경우에는 Zn가 치환될수록 포화 자화와 보자력이 

동시에 감소하였다. 뫼스바우어 분광기를 이용하여 Zn 치환에 따른 Fe 이온 분포 및 초미세 

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. 4.2 K에서 Zn0.05Fe2.95O4 시료의 경우, Fe 이온이 각각 사면체 자리에 

Fe3+ 32%, 팔면체 자리에 Fe3+ 49%, Fe2+ 19%의 상태 및 점유율로 분포하였다. 또한 Zn 

치환량이 증가할수록 inverse spinel에서 normal spinel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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